
무더운 여름에 드리는

청 렴 편 지
사랑하는 경영지원본부 직원 여러분 !

8월은 습한 장마와 불볕 무더위로 자칫 무기력해지기 쉬운 달입니다. 하지만 또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로 그간 쌓여 왔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하고 행복한 8월을 맞이하여 직원 여러분

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국내에서 건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

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던 해외여행은 계획대로 가셔야 하겠지만 아직 

특별한 휴가계획을 세우시지 못했다면 가급적 국내 여행을 권합니다.

둘째.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단체와 업체에게 휴가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휴가철에 들뜬 마음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가중이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업무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수청풍(兩袖淸風)”라는 고사성어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은 두 소매에 

맑은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중국 명나라때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던 우겸이 한 말로 

지방근무를 마치고 수도로 올라갈 때 누군가 지방의 특산물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권하자 

“두소매에 맑은 바람만 넣고 가겠다” 라고 답했다는 데서 유래되어 청렴한 자세를 가르키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은 그 어느 여름보다 무덥다고 합니다. 직원여러분들의 휴가에는 시원하고 맑은 바람

(淸風)만 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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